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61, No. 1, pp.179-199
        

        
          	ISSN: 1226-7147			
					(Print)
				2383-917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8 Feb 2026

        

        
          	Received  04 Sep 2025
Revised  23 Jan 2026
Reviewed  08 Jan 2026
Accepted  08 Jan 2026

        

        
          	
            JKPA_2026_v61n1_179

            DOI: 
            https://doi.org/10.17208/jkpa.2026.02.61.1.179
          
        

        
          	
            성수동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 생존 간의 관계: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Kim, Euntae** ; Park, Jin-A***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First Author) kettae@naver.com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paran42@hanyang.ac.kr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p Stores and the Survival of Nearby Food Businesses in Seongsu-dong: An Empirical Analysis Using Social Media Data
          
        

        
          	
            김은태** ; 박진아***


          
        

        
          	
        

        
          	
        

        
          	
            Correspondence to: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paran42@hanyang.ac.kr)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impact of pop-up stores on the survival of nearby food establishments through a time-dependent survival analysis. First, non-parametric Kaplan-Meier survival curves reveal a clear divergence between restaurants located near pop-up stores and those without such proximity. The survival curve for restaurants near pop-ups declines more gradually, indicating higher long-term survival probabilities.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validated using the log-rank test, providing empirical support for the hypothesis that pop-up stores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urvival of food businesses.

          Subsequently, a semi-parametric time-dependent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confirmed that the presence of pop-up stor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urvival probability of nearby food establishments. Specifically, the presence of pop-up stores was associated with an approximate 29% reduction in the hazard of restaurant closure. This relationship remained robu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locational, commercial, and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the hazard function analysis suggests a temporal threshold effect, where prolonged or excessive exposure to pop-up store activity may, over time, increase the risk of closure for nearby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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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이 소비 행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한 형태로 변화시켰으며(김난도 외, 2022), 그 결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감성과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이지아, 2021).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는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이며 몰입감 있는 경험 제공은 현대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난도 외, 2023). 그러나 오프라인 공간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자, 결국 브랜드는 시간의 희소성과 공간의 이질성을 결합한 팝업스토어라는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다(조재경·전세정, 2019).

        초기의 팝업스토어는 주로 단기적인 판매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브랜드 홍보와 정체성 전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상설 매장 이상의 화제성과 주목도를 확보하는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 변화하였다(최원석, 2024). 이에 따라 팝업스토어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고, 공간 구성과 콘텐츠 역시 더욱 다양해지면서(박영진, 2024) 팝업스토어는 더 이상 단순한 '스토어'라는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고 복합적 경험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시각적 자극과 체험형 이벤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외부 소비자의 유입을 촉진하였으며(김난도 외, 2024; 오예진·김우혁, 2024), 인근 상권은 일시적인 활력을 넘어 쇼핑과 여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Carmona, 2022).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서는 팝업스토어가 상권의 상업적 가치를 높여 임대료와 권리금 상승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주변 기존 점포의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은정, 2024; Harvie, 2013). 팝업스토어의 지속적 집적이 장기적으로 상권의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서는 팝업스토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이은정, 2024), 이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즉,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팝업스토어의 영향인지, 아니면 상권의 구조적 특성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상권은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순환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강태연·박진아, 2021) 여기에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오프라인 소매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Nahiduzzaman et al., 2021; 윤윤채, 2024). 이런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팝업스토어의 등장이 단지 상권의 변화와 시기적으로 맞물린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팝업스토어가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주로 입지한 것일 뿐(유요한, 2025), 주변 상권 변화의 원인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팝업스토어가 주변 점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팝업스토어의 집중적 운영 이후 점포의 퇴출과 생존 기간이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상권 관리를 위해서는 팝업스토어 영향을 시간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간에서 팝업스토어가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는, 최근 수년간 팝업스토어의 집중적 출현이 이루어진 성수동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수동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으로, 공장, 주거, 상업시설이 혼재된 복합적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폐공장과 창고를 개조한 음식점과 카페들이 등장하였다(김상현·이한나, 2016). 이러한 공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외부 방문객, 특히 20·30대 중심의 소비층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상권 내 업종 구조 역시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박경원, 2019; 김정원, 2024). 이 과정에서 음식업은 단순히 점포 수가 증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김경민·나건웅, 2021), 기존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이 음식업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다수 관측되었으며(최수진·김수미, 2023), 성수동은 외부 수요 중심의 소비 공간으로 점차 재편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조건 속에서 음식업은 팝업스토어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 단위로 간주 된다. 성수동과 같은 외부 유입을 전제로 한 방문형 상권은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식업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조유진, 2024). 반면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소비자의 구매 목적이나 이용 동기에 따라 소비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더 나아가 소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경로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지역 주민의 정기적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Kickert et al., 2020). 즉, 성수동 내에서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외부 소비자의 실질적 이용 빈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업종의 입지 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신혜영 외, 2021). 요컨대, 성수동에서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축소는 팝업스토어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적합성이 낮으며, 이에 비해 음식업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으로서 분석 대상으로의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접근보다는 정량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팝업스토어 운영의 단기성과 자료 축적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팝업스토어와 주변 상권 간 정량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Baras, 2015; 이나현·이기광, 2023).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자료 수집 방식의 대안으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Wakamiya et al., 2018). 아울러 소셜미디어에 축적된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시민의 공간 인식과 공간 활용 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Ilieva and McPhearson, 2018). 팝업스토어 또한 소비자들이 방문한 뒤 사진이나 후기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때 생성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팝업스토어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팝업스토어가 집적하고 있는 상권을 대상으로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 간의 생존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수집하기 어려웠던 팝업스토어 데이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존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시간의존계수를 활용하여 팝업스토어와 음식업과의 동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입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도시계획 및 상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정량적 접근을 통해 팝업스토어와 음식업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상업입지 이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가 도시·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공간 구조 형성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입지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김홍배, 2011).

        먼저 Christaller(1933)의 중심지이론은 상업 활동이 밀집된 중심지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도시 공간의 계층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도달 거리(range)는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로, 각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를 결정짓는다. 즉, 일정 수준의 수요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중심지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도달 거리와 수요 임계치(threshold)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 내 상업 중심지들은 <그림 1>과 같이 육각형 형태로 배열되게 된다.

        
          
          

          Figure 1.  
				
          

          
            Market area based on central place theory (single product)
            Source: Sevtsuk (2010), 16p.

          
          

          

        

        이 개념을 다수의 제품에 적용할 경우, 제품의 종류 수만큼의 그물망이 형성된다. 소비 빈도가 높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의 제품으로 분류되며, 반대로 소비 빈도가 낮은 제품은 높은 위계의 제품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위계적 관계에서 높은 위계의 제품은 낮은 위계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적 범위를 발생시킨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특정 공간에 다수의 그물망이 중첩되게 나타나며, 해당 공간에서 생성되는 제품의 수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Christaller는 공간 내에서도 중요도와 위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생산자가 집적하는 공간에 중심지가 형성되고, 높은 위계의 중심지에서 상권이 발달함을 설명하였다(Brown, 1993).

        
          
          

          Figure 2.  
				
          

          
            Market area based on central place theory (multi product)
            Source: Kim (2011), 54p

          
          

          

        

        그러나 중심지이론은 무한하고 균질한 평면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는 유한하고 균등하지 않다. 이러한 동질적 평지 가정을 극복하기 위해 Sevtsuk(2010)은 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업입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3>의 선형 모델에 따르면, 상점의 총소비자 밀도(2TF)는 중심지 시장 면적(2T)과 소비자 밀도(F)의 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그림 4>처럼 네트워크 내 교차점이 형성될 경우, 이동이 선형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중앙의 상점이 끝점의 상점보다 약 4배 넓은 접근 가능 범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균형적 시장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부 상점 간 거리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도로망 구조에 따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상점 밀집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Figure 3.  
				
          

          
            Stores areas of nine stores in a linear space
            Source: Sevtsuk (2010), 15p.

          
          

          

        

        
          
          

          Figure 4.  
				
          

          
            Equal-size market areas of nine stores on a cruciform linear network
            Source: Sevtsuk (2010), 15p.

          
          

          

        

        이처럼 도로 네트워크에 기반한 상업입지 이론은 상점의 입지 선택이 도시 네트워크의 기하학적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권의 형성은 단순히 접근성이나 도로망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업종별 점포의 집적 양상이 상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Hotelling(1929)은 일반적인 접근성과 무관하게 동종업종의 상점들이 높은 밀도로 집적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림 5>와 같이 동종업종의 점포들이 인접한 위치에 집적할 경우,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한 번에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효율적으로 만들어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하게 만든다(Nelson, 1958). 즉, 경쟁적 군집화는 상권의 집객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하며, 그 결과 상권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Figure 5.  
				
          

          
            Store location patterns based on the number of stores and consumer residential areas
            Source: Wolinsky (1983), 277p.

          
          

          

        

        이와 반대로 Eppli and Benjamin(1994)은 소비자가 각 쇼핑 통행에서 한 가지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태인 다목적 쇼핑에 근거하여 이종 업종의 상점들이 높은 밀도로 집적하는 곳에 상권이 형성됨을 설명하였다. 이종 업종 또한 <그림 5>에서와 같이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집적된 상권을 방문하게 되면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전체 쇼핑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Dellaert et al., 1998). 더 나아가 해당 상권에서는 상품 구매에만 한정되지 않고 음식, 위락 등의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어, 그 결과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Arentze et al., 2005).

        이후 다양한 대상지와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집적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으나(Holton, 1958; Porter, 1974),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비교·탐색하기 이전에 소셜미디어나 정보 플랫폼을 통해 상점 및 주변 상권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남승희, 2023; 황규나 외, 2024). 이에 따라 전통적인 비교·탐색에 기초한 업종에 따른 집적 이론만으로는 오늘날의 상권 형성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앞서 정리한 상업입지 이론들은 소비자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하며 소비자 선호가 동일하게 형성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나 실제로 소비자 선호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최근 연구에서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실증 분석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구 밀도가 주변 상업시설의 매출액 및 공간 생산성에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켜, 상업 환경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입증하였다(Meltzer and Schuetz, 2012; Schuetz et al., 2012).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곳, 즉 공간적으로 수요가 높은 위치에 상권이 형성됨을 설명한다.

        상업입지이론을 고찰한 결과, 상권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권 형성 과정은 상권 전체의 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공간 내에 위치한 개별 점포의 영업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점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2. 생존분석 관련 연구
        본 연구는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의 지속 관계를 파악하고자 생존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생존분석은 원래 의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대상의 생존시간을 다루던 통계기법이지만, 점차 사회과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Turiano, 2015). 특히 도시 상권 연구에서는 가게의 생존을 입지의 지속성과 연결하여 평가하거나, 외부 요인이 점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이용백·진장익, 2020). 이를 통해 특정 상업적 자극이 주변 상권 내 사업체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유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상업시설의 생존과 폐업은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성패를 넘어서 도시 차원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남윤미, 2017), 이에 따라 생존분석에서는 접근성, 상권 환경, 인구 구성, 점포 특성 등의 변수들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다.

        먼저 접근성 지표로는 주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의 수, 도로 폭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변수들은 대체로 얼마나 점포에 접근하기 쉬운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정동규·윤희연, 2017; Teller and Elms, 2010).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음식업 생존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상권의 유형이나 가로 환경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Oppewal and Holyoake 2004).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치 기반의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활용해 왔으나, 이는 실제 이동 거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민철기·강창덕, 2021). 즉, 반경 중심의 측정 방식은 접근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도시 공간의 복잡한 도로망이나 보행자 이동 경로 등의 실질적 공간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제 도로망을 기반으로 공간 구조를 해석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들이 제안되었고, 그중 하나인 Urban Network Analysis(UNA)는 노드(node)와 엣지(edge)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박태선·이미영, 2015).

        다음으로, 상권의 환경적 특성으로는 업종 구성이 점포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업입지 이론에서 논의되어 온 바와 같이,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관계는 상권의 경쟁 구조와 상호보완적 기능을 동시에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먼저 동종업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집적은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체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동준 외, 2018; 정동규·윤희연, 2017). 그러나 이러한 집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여 수익성 약화와 폐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Sevtsuk, 2020).

        이종업종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업종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상권 내 소비 활동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상권의 집객력과 매력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Van Rompay et al., 2008). 이처럼 업종이 다양하게 구성된 상권에서는 소비자가 여러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이 늘어나 복합적 소비까지 발생한다(Baghaee et al, 2021). 다시 말해, 쇼핑, 여가, 식음 등 서로 다른 소비 행태가 한 공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권의 소비 흐름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개별 점포의 매출 안정성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Nilsson, 2016).

        이처럼 점포의 생존은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한 타 점포와의 경쟁 또는 보완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생존분석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반경 내 업종 수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해 왔으나(김동준 외, 2018), 이는 도시 공간 구조의 실제 보행 동선이나 방문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권 내 점포 간 경쟁 및 보완 관계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구는 상권의 소비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음식업체의 영업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변수이다. 그중 생활인구는 실제 소비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 내 체류 인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한 등록 인구나 주민등록상 거주자 수보다도 상권의 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한다(이지혜·김형중,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정 반경 내 총생활인구가 클수록 고객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며, 이는 초기 매출 확보, 재방문 유도, 입소문 확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음식업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Özdemir and Selçuk, 2017). 특히 도시 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절대 규모가 이를 상쇄하거나 초과하여, 결국 폐업 위험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김성호 외, 2023).

        점포의 특성은 음식업체의 영업 지속성과 폐업 위험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물리적 규모, 입지 가치, 프랜차이즈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의 면적은 점포가 확보한 영업공간의 물리적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공간 활용의 유연성, 고객 수용력, 고정비 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세한 규모의 점포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외부 수요 변동이나 고정비 상승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 폐업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Parsa et al., 2011). 반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는 인력 운영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Cho et al., 2023). 다음으로, 점포가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해당 입지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 선호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점포의 외부 자산성과 잠재적 임대 부담 수준을 동시에 나타낸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유동 인구와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입지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공간적 장점은 음식업체의 고객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Lee et al., 2025). 그러나 동시에 높은 공시지가는 임대료 부담, 투자비용 상승 등의 요소를 통해 폐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고가 상권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들이 생존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점포 규모와 입지 가치 간 불균형이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Lee et al., 2025).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여부의 경우, 체인점의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안정성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점포가 독립 점포보다 생존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Parsa et al., 2011), 그 차이가 크지 않아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생존분석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변숫값을 바탕으로 개체의 생존 여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도시 상권과 같이 구조적 변화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한계를 가질 수 있다(Zhang et al., 2018). 상권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로 인해 동일한 변수라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시간적 변동성과 그 효과의 시점별 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 접근이 필요하다.

      

      
        3.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상권은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팝업스토어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음식업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팝업스토어가 주변 음식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 논의되어 왔다. 첫 번째는 공생적 관계 형성 가능성이다. Baras(2015)는 팝업스토어가 인접한 음식업체에 대한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는 매개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Carmona(2022)는 도시 소비 공간이 여가와 쇼핑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로 진화하는 맥락에서, 팝업스토어와 같이 쇼룸(show room) 형식의 운영이 해당 상권을 방문하게 만들고, 음식업 등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유혜지(2024) 역시 SNS 데이터를 활용해 팝업스토어 방문자들이 인근 음식점을 함께 방문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팝업스토어가 단순한 일시적 공간이 아닌, 상권 내부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변 점포들과의 상호 연계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적인 시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팝업스토어가 주변 상권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은정(2024)은 팝업스토어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으로 운영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체계 밖에서 거래되고, 그 결과 평균 임대료가 일반 상가 대비 약 2~20배가 높게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단기·고임대 구조는 연무장길과 서울숲길에서 팝업스토어의 집적을 유발하였으며, 그 집적을 매개로 주변 임대료와 권리금 상승, 기존 점포의 퇴출로 이어지는 순환을 촉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주요 가로에 한정된 국지적 현상인지, 인접 이면도로 등 주변부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 경향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또한 개념적 차원의 논의에 머물러 데이터 기반 정량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실증적 타당성 확보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처럼 팝업스토어가 주변 음식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견해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 작용 방향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특히 팝업스토어가 주변 점포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에 본격화된 현상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특정 시설의 집적과 상권 변화가 기존 점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의 논의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민철기·강창덕(2021)은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신흥 상권을 대상으로 한 생존분석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영 음식점의 폐업 위험이 점증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에는 기존 상권과 유사한 생존 양상을 보이던 신흥 상권의 점포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업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배경으로 프랜차이즈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시장 포화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팝업스토어 역시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기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에서는 획일화된 프랜차이즈의 확산으로 상권이 지니던 고유한 장소성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방문이 감소하면서 상권이 쇠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Zukin et al., 2009).반면 팝업스토어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일시적으로 운영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권은 여전히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변 음식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전개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팝업스토어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종합하면, 팝업스토어의 집적이 주변 음식업에 미치는 영향은 공생적 소비 활성화와 임대료·권리금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상반된 해석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단기적 관찰이나 개념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과 공간적 속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를 동시에 반영한 연구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
        팝업스토어가 음식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팝업스토어를 대상으로 한 공간 분석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팝업스토어의 운영 시기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공식 정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Baras, 2015; 이나현·이기광, 2023). 실제로 팝업스토어는 전통적인 행정자료나 상업 데이터베이스로는 포착되지 않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팝업스토어 관련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팝업스토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팝스(POPS) 등 팝업스토어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자료 수집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이나현·이기광, 2023; 유요한, 2025).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광고나 홍보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운영된 팝업스토어 중 일부만 노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소비자 주목도가 높은 사례는 상대적으로 잘 기록되지만, 소규모 운영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팝업스토어의 표본 수 자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유 플랫폼 데이터만을 활용할 경우 상권 분석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방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데이터 수에 대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학계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소셜 리스닝(social listening)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유효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Park et al., 2021). 팝업스토어 또한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소비자들에 의해 사진이나 후기의 형태로 소셜미디어상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구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다.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위치 기반 정보와 텍스트 기반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팝업스토어의 위치 정보를 사용한 연구들은 비교적 제한된 경로를 통해 팝업스토어 연구를 수행되었다. 이나현·이기광(2023)은 국내 팝업 이벤트 정보 공유 플랫폼인 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팝업스토어의 공간적 특성과 인근 대중교통 이용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요한(2025) 또한 팝스 기반의 위치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수동 내 팝업스토어의 입지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박영진(2024)은 구글,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검색 기능을 활용해 성수동 내 팝업스토어의 분포 및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특정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한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잠재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기존의 생존분석 연구들은 주로 고정된 변숫값을 기반으로 개체의 생존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 효과가 변화하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권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간적 맥락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의 시간적 변동성과 그 효과의 시점별 작용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팝업스토어와 음식업 간 관계의 변동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기간의 관찰이나 개념적 논의에 머물러 있어, 팝업스토어와 음식업 간 관계를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 맥락 속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팝업스토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팝업스토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팝업스토어와 음식업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팝업스토어 관련 연구들은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여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팝업스토어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자료적 제약은 팝업스토어의 공간적 분포와 운영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수에 가까운 팝업스토어 정보를 구축하고, 교차 검증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자료의 포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성수동으로, 팝업스토어가 주로 열리는 상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수동은 더현대서울, 롯데월드몰과 같이 팝업스토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곳이 아닐뿐더러 다수의 음식점이 모여있는 상권으로 본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지는 <그림 6>에 제시된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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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통해 팝업스토어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팝업스토어의 관심도는 2019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음식업 데이터는 신용보증재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2023년까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Figure 7.  
				
          

          
            Google search trends for pop-up stores
          
          

          

        

      

      
        2. 자료 구축
        
          1) 네트워크 기반 접근성
          상업입지이론과 선행연구에 따라 음식업의 생존은 접근성, 특히 도로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으며(Sevtsuk, 2010), 이에 본 연구는 거리 기반의 공간 자료 구축을 활용하고자 UNA(Urban Network Analysis)를 사용하고자 한다. UNA는 MIT의 City form Lab에서 개발한 도구로, 도시 내 네트워크 기반으로 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접근성, 중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다(Sevtsuk and Mekonnen, 2012). UNA는 <그림 8>에서와 같이 실제 거리망을 반영한 네트워크 기반 분석이라는 점에서 보행 중심의 도로 공간 분석에 보다 적합하며, 특히 각 지점이 네트워크상에서 주변 시설이나 자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접근성 및 중심성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간적 연결성이나 생활권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Figure 8.  
				
            

            
              Buffer concept
              Source: Seong and Lee, 2021

            
            

            

          

          본 연구는 UNA의 분석 체계를 Rhinoceros 3D를 사용하여 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업 공간의 보행 접근성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산출하였다. 이 중 접근성 지표로 Reach와 Gravity가 있으며, Reach는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지점에서 설정된 거리 반경(r) 이내에 도달 가능한 노드의 수로 반경 내 존재하는 시설의 양적 총량을 의미한다. Gravity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시설에 대한 거리 기반 접근 효용을 계량화한 지표로, 각 시설까지의 거리와 그에 따른 공간적 저항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을 계산한다(정동규·윤희연, 2017). UNA에서 접근성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검색 반경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 시설에 대한 접근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박태선·이미영, 2015),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의 평균 보행 속도(약 70m/분)와 무리 없이 도보 가능 시간 5~10분을 고려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근 범위를 500m로 설정하였다(Murtagh et al., 2021). 거리조락계수의 값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도보 거리(m) 0.00217로 설정하였다(Handy and Neimeier, 1997; 황규나 외, 2024).

        

        
          2) 팝업스토어 자료
          현재 팝업스토어는 체계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웹 크롤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네이버 블로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로그 서비스로, 사용자가 관심사를 일기나 칼럼 등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어 도시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위치태깅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상업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 데이터 수집은 Python 기반의 Selenium 패키지와 Beautiful Soup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성수’와 ‘팝업’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상세 검색 조건을 설정하여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다만 네이버 검색 시스템의 특성상 한 번의 검색으로 조회 가능한 게시물 수가 최대 1,050개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검색 단위를 1일 단위로 세분화하여 기간별 URL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약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된 팝업스토어 사례의 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URL 중에서는 상업적 광고 게시물을 제외하기 위해, blog.naver.com 도메인으로 시작하지 않는 게시물은 제거하였다. 또한 공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위치 태깅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만을 선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포스팅 작성 날짜, 도로명 주소, 위·경도 정보, 본문 텍스트를 구축하였다.

          이후 본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팝업스토어의 명칭, 운영 기간을 추출하기 위해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KoNL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tokenization)하였으며, 이 중 명사를 중심으로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는 팝업스토어의 명칭이 명사 형태로 서술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별 게시물 단위로 산재되어 있던 정보를 팝업스토어 운영 사례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추출된 팝업스토어 사례를 기준으로 위·경도 정보를 QGIS에서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후, 연구 대상지로 설정한 성수동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온라인에서 수집된다는 특성상 표본추출의 편향 및 신뢰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팝업스토어 정보 제공 플랫폼 팝스, 그리고 팝업스토어 정보를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성수 바이블(@seongsu_bible)의 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웹 크롤링을 진행한 후 교차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실제 운영된 팝업스토어 총 1,429개 사례를 최종 분석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3) 동종업종 및 이종업종 자료
          주변 상권 업종 구성은 신용보증재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사업체의 개업 및 폐업, 지번 주소, 업종코드, 프랜차이즈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계지리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우리 동네 생활업종’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류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동종업종은 음식업, 이종업종은 음식업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업종이다.

          
            Table 1.  
				
            

            
              Type of business
            
            

          

          
          

        

        
          4) 생활인구
          본 연구는 음식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적 요인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일별·시간별·연령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수의 도시 및 상권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권의 주요 소비층으로 보기 어려운 0~9세 및 70세 이상 인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상권의 주된 활동 시간대로 간주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생활인구만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3. 분석 방법
        생존분석은 관찰 대상이 특정 사건을 경험하기까지의 시간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확률과 그 결정 요인을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생존에 영향을 주는 공변량 또는 예측변수를 찾아내어 그 연관 정도를 구하고자 하는 데 사용된다(박재빈, 2006). 생존분석이 다른 통계분석 방법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중도절단자료를 포함할 수 있어 유한한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마강래·강은택, 2011; 김양진, 2023). 이는 <그림 9>에서와 같이 각 시점에 따른 데이터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게 작용한다(Cox, 1972; 류준영 외, 2014).

        
          
          

          Figure 9.  
				
          

          
            Business operation and closure
          
          

          

        

        생존분석은 특정 분포를 전제로 하는 모수적 모형, 분포 가정을 두지 않는 비모수적 모형, 그리고 그 중간 성격의 준모수적 모형으로 구분된다(민철기·강창덕, 2021). 본 연구에서는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의 생존 기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분포 가정이 필요한 모수적 접근은 배재하며 비모수적 및 준모수적 모형을 채택하였다.

        생존분석의 대표적 비모수 기법인 카플린-마이어 방법은 사건발생 시점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각 시점의 조건부 생존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누적 곱으로 결합해 계단형 생존함수 를 추정한다(Kaplan and Meier, 1958; 송경일·최종수, 2008). 여기서 생존기간은 관측대상이 최초로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건을 음식업의 폐업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500m 내 팝업스토어가 존재하는 집단과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카플린-마이어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팝업스토어 존재 여부가 음식업의 폐업과 관련되는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이후 두 집단 간 생존율 및 생존 기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log-rank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검정은 사건 발생시점마다 각 집단의 기대 사건 수와 관측 사건 수 간의 차이를 누적하여, 생존곡선 전반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생존자료 비교를 위한 절차로 널리 사용된다(Klein and Moeschberger, 2003; Mantel and Haenszel, 1959).

        한편, 카플란-마이어 방법은 복수의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콕스비례위험모형은 생존시간과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위험함수(hazard function)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준모수적 회귀모형이다(박재빈, 2006). 위험함수 h(t)는 주어진 시점까지 생존한 개체가 그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며, 즉 특정 시간에 도달한 생존 개체가 직면하는 위험률을 나타낸다. 이 함수는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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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의 범위가 0보다 큰 양수에 해당하면서 로그 해저드가 설명변수 x의 선형결합으로 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변량이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위험률은 eβ 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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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콕스비례위험모형은 공변량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비례위험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박재빈, 2006; 민인식, 2023). 그러나 과거에는 팝업스토어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집적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공변량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경우 비례위험 가정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팝업스토어와 같은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식 (4)와 같이 시간종속형 공변량을 직접 콕스비례위험모형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요구된다(Zh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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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종속형 공변량을 반영한 콕스비례위험모형에서는 δq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갖기 때문에, 그 형태를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팝업스토어의 유입이 불규칙하고 뚜렷한 변화가 있어, 전체 분석 기간을 월 단위로 분할한 후 구간별로 δq를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Zhang et al., 2018). 각 음식점을 기준으로 생존기간 전체를 월 단위로 분할하였으며, 각 시점에는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도록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카플란-마이어 방법을 활용하여 팝업스토어의 유무에 따라 음식업의 생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나아가 시간 종속형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위험함수를 통해 팝업스토어가 음식업의 생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 변수설정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음식점 개별 점포이며, 변수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월 단위로 구성하였다. 생존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음식점의 생존시간과 해당 시점에서의 폐업 여부이며,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는 폐업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 중 접근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네트워크 기반 지표인 Reach와 Gravity를 사용하였다. 이중 Reach 지표는 팝업스토어,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음식점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 존재하는 수를 산출하였다. 반면 Gravity 지표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것으로, 시설의 규모와 거리 간 상호작용에 따라 점포의 흡인력을 정량화하였다.

        생활인구 데이터는 집계구 단위로 제공되며, 하나의 집계구에는 상업, 주거, 업무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상점의 실제 유동 인구를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상점에 대해 해당 상점이 위치한 집계구의 생활인구 값을 그대로 할당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생존분석이 월 단위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데이터 역시 각 월의 일별 값을 평균한 월평균 생활인구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기준으로 고시되는 변수로, 동일 연도 내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나의 값을 부여하고 해당 연도에 속한 모든 시점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on of variables
          
          

        

        
        

      

    

    

  
    
      Ⅳ.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 및 시계열 추세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3>과 같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3,355개 음식업 표본을 월 단위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팝업스토어 개수는 평균 6.01개로 나타났으나, 최소 0개에서 최대 73개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음식점의 생존기간은 평균 944.41일로 나타났으며, 점포에 따라 최소 30일부터 최대 1,826일까지 폭넓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 중 폐업에 이른 점포의 비율은 약 39%에 달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시간 종속형 공변량으로 살펴본 동일 업종 음식점 수는 평균 288.40개로 집계되었으며, 최소 29개에서 최대 546개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이종 업종 음식점 수는 평균 584.65개로 동일 업종보다 다소 높은 밀집도를 나타냈고, 최소 95개에서 최대 1,180개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한편, 유동 인구는 평균 2,581.38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최소 0명에서 최대 13,000.94명까지 큰 폭으로 나타나 지역 간 유동인구 분포의 편차가 현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시지가의 경우 평균 7,641,89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921,000원에서 최대 31,600,000원으로 지역별 지가의 격차가 뚜렷하였다.

        접근성 변수의 경우, 지하철 접근성 지수는 평균 0.16, 버스 접근성 지수는 평균 3.68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중교통망의 구성과 위치에 따라 점포 간 접근성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도로 폭은 평균 9.15m로, 최소 1.21m에서 최대 40m까지 다양한 물리적 도로 조건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점포가 위치한 골목길부터 간선도로변까지 폭넓은 입지 특성을 포괄함을 보여준다.

        또한, 음식점이 입지한 건축물의 면적은 평균 606.20로, 최소 10.48에서 최대 6,916.21에 이르는 규모 격차가 존재하였다. 이는 상점이 입지한 건물의 형태와 규모가 매우 이질적이며,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상업 공간의 물리적 기반이 상당히 다양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의 주별 현황은 <그림 10>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운영 수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Figure 10.  
				
          

          
            Weekly number of active pop-up stores
          
          

          

        

        다음으로 팝업스토어의 연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의 팝업스토어의 분포는 <그림 11>과 같이 나타난다. 총 49번의 팝업스토어가 열렸으며 특정 지역에 밀집되기보다는 분산된 형태로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하철역 인근보다는 역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팝업스토어가 접근성에 기반한 입지보다는 성수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진 브랜드 가치와 상징성을 따라 팝업스토어가 입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11.  
				
          

          
            Seongsu-dong pop-up stores in 2019
          
          

          

        

        2020년의 팝업스토어의 분포는 <그림 12>와 같이 나타나며, 총 62번의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팝업스토어의 분포가 성수역 남측 구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성수동 전역으로 팝업스토어가 확산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접근성보다는 공간 자체의 특성과 정체성에 기반한 입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2.  
				
          

          
            Seongsu-dong pop-up stores in 2020
          
          

          

        

        2021년의 팝업스토어 분포는 <그림 13>과 같이 나타나며, 총 120회의 팝업스토어가 운영되었다. 전년 대비 팝업스토어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특정 가로를 중심으로 집적 현상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Figure 13.  
				
          

          
            Seongsu-dong pop-up stores in 2021
          
          

          

        

        2022년의 팝업스토어 분포는 <그림 14>와 같이 나타나며, 총 382회의 팝업스토어가 운영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팝업스토어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무장길과 서울숲길 일대를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가로에서 팝업스토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가 단순한 일시적 이벤트를 넘어 제도화된 공간 운영 방식으로 정착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14.  
				
          

          
            Seongsu-dong pop-up stores in 2022
          
          

          

        

        2023년의 팝업스토어 분포는 <그림 15>와 같이 나타나며, 총 816회의 팝업스토어가 운영되었다. 여전히 연무장길과 서울숲길을 주변으로 고밀도로 집적하고 있으며 성수동 전역으로 팝업스토어의 외연적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Figure 15.  
				
          

          
            Seongsu-dong pop-up stores in 2023
          
          

          

        

      

      
        2. 실증분석 결과
        
          1) 카플란-마이어 생존 함수 비교
          팝업스토어의 인근 입지 여부가 음식업 점포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플란-마이어 비모수 생존 함수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팝업스토어가 500m 내 존재했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분하여 각 집단의 생존곡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분석은 변수 간 통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팝업스토어 존재 여부에 따른 음식업 생존 기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이때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로그순위검정(log rank test)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분석 결과, <그림 16>에서와 같이 팝업스토어 인근 존재 여부에 따라 음식업의 생존곡선은 명확한 분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팝업스토어가 인근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 직후부터 생존확률이 빠르게 감소하다가, 약 1,000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거의 약 60%의 점포가 폐업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에 팝업스토어가 존재했던 집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생존곡선을 보이며, 전체 기간 동안에도 약 70% 이상의 생존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팝업스토어가 소비자 유입을 매개함으로써 인근 음식업체의 체류 소비를 유도하는 외부 자극 효과를 갖게 되며 이는 생존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Baras, 2015; Carmona, 2022; 유혜지, 2024). 즉, 팝업스토어가 주변 음식점의 일정 반경 내에 위치하였다면 고정 점포의 존속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이는 팝업스토어가 상권 차원의 외생적 공간 활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Figure 16.  
				
            

            
              Kaplan-Meier survival curve
            
            

            

          

        

        
          2) 음식점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간종속형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음식점의 폐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팝업스토어의 계수는 -0.34, 위험비는 0.71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인근에 팝업스토어가 존재할 경우 음식업 점포의 폐업 위험이 약 29%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모형은 팝업스토어 변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음식업 생존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가 주변 음식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 결과에서 나타난 집단 간 생존격차가 단순한 입지적 편향이 아닌 통제변수를 반영한 준모수적 분석에서도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팝업스토어의 공간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종 집적에 관련하여 동일 업종의 계수 -0.04, 위험비 0.95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근처에 동일 업종 점포가 증가할 때 음식업의 폐업 위험이 약 5% 낮아진다는 의미로, 동종 업종 간의 공간 집적이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반면 이종 업종은 계수는 0.09, 위험비는 1.10으로 음식업의 폐업 위험을 약 10%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주변에 이종 업종 점포가 증가할 경우 음식업의 폐업 위험이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랜차이즈 계수는 -0.25, 위험비 0.77로 나타났으며, 폐업 위험을 약 23% 감소시키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 점포일수록 상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접근성의 경우 지하철만 유효하게 나타나며 계수 -0.49, 위험비 0.61로 지하철 접근이 좋을수록 폐업 위험을 약 3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로 폭의 변수는 계수 0.01, 위험비 0.99로 폐업 위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로 폭에 따른 폐업 위험도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생활인구, 공시지가, 버스 접근성. 건물 바닥 면적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log-likelihood ratio test 결과 28.68 on 9 df, p＜0.0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3) 위험도 함수 비교
          팝업스토어와 음식점 영업 기간에 따른 위험함수는 <그림 17> 과 같다. 팝업스토어가 500m 내에 존재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낮은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경 500m 이내에 팝업스토어가 존재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관찰 기간 전반에 걸쳐 낮은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업 후 중기까지는 두 집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을 개업 후 지속 기간에 따라 단기(0~600일), 중기(600~1,300일), 장기(1,300일 이후)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Figure 17.  
				
            

            
              Hazard function estimates
            
            

            

          

          먼저, 단기 구간(0~600일)에서 팝업스토어 비인근 집단의 위험함수는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인근 집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는 개업 초기 적응기에 팝업스토어로부터 유입되는 일시적인 방문 수요와 상권 인지도 효과가 매출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Baras, 2015). 반대로 주변에 팝업스토어가 없는 가로에서는 초기 수요 불확실성이 크고, 상권 인지도가 낮아 시범 영업 단계에서 조기 퇴출되는 점포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위험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기 구간(600~1,300일)에서는 두 집단의 위험도가 모두 완만해지지만, 팝업스토어 인근 집단이 0.002 내외의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비해 비인근 집단은 여러 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때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공간에서는 반복적인 팝업 운영을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이 열리는 곳’이라는 장소 이미지가 축적되면서 새로운 방문층과 관광 수요가 동시에 형성된다(최승은, 2024). 그 결과, 팝업스토어와 음식업 간 상호보완적 관계가 공고해지며, 개별 점포의 생존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팝업스토어가 없는 집단에서는 고정 수요 기반이 취약해 경기 변동이나 경쟁업체 입점과 같은 외생적 충격에 따라 위험도가 더 요동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장기 구간(1,300일 이후)에서는 팝업스토어 비인근 집단의 위험도가 점차 하락하는 반면, 인근 집단의 위험도는 빠르게 상승하여 관찰 종료 시점에서 두 곡선이 교차한다. 팝업스토어 인근 음식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권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임대료와 권리금이 재계약 시점마다 상승하고, 다른 업종 간 경쟁도 심화된다. 이때 초기에는 팝업 수요에 힘입어 생존했던 점포라도,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압력과 매출 변동성 확대를 동시에 겪으면서 폐업 위험이 다시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즉, 팝업스토어 집적이 단·중기에는 외부 수요 유입을 통해 위험을 낮추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권 고급화와 임대료 및 권리금 부담을 매개로 음식업 생존에 부정적인 효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은정, 2024).

        

      

    

    

  
    
      Ⅴ. 토의 및 결론
      
        1. 토의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정성적 논의와 일부 맥락을 공유하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국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국내의 팝업스토어 논의들은 주로 정성적 접근을 통해, 팝업스토어가 임대료와 권리금 상승을 불러와 기존 점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해 왔다(이은정, 2024).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팝업스토어가 주변 음식점의 생존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팝업스토어가 새로운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고, 그로 인해 음식업에 추가적인 소비 수요가 발생해 일정한 보호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시간 종속형 분석과 위험도 함수는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팝업스토어가 일정 기간 이상 밀집될 경우,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효과가 점차 약화되며 결국 폐업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팝업스토어가 집중된 연무장길과 서울숲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성수동 상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수동 가로별 음식업 폐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나 그에 앞서 단순한 폐업 수를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수동 상권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개업 수 증가와 함께 폐업의 절대 규모 또한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가로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가로의 전체 음식업 수 대비 폐업한 음식점의 수를 비율로 산출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18>은 성수동의 해당 가로를, <그림 19>은 각 가로별 2019년 대비 2023년 음식업 폐업 비율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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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ngsu-dong street
          
          

          

        

        
          
          

          Figure 19.  
				
          

          
            The rate of increase in restaurant closure in 2023 compared to 2019 (percentage points)
          
          

          

        

        <그림 19>에 따르면 2023년에 팝업스토어가 주로 열리는 서울숲길과 연무장길에서는 폐업 비율이 다른 가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팝업스토어의 운영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폐업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팝업스토어의 영향력을 시사하는 단서로 팝업스토어가 일정 수준 이상 반복되고 집적할 경우, 음식업의 생존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팝업스토어는 단기적으로 인근 음식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소비층의 유입과 더불어 일시적 주목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해당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aras, 2015; Carmona, 2022; 유혜지, 2024).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과 반복이 이루어질 경우, 팝업스토어는 오히려 기존 음식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팝업스토어 운영은 상권 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큰 기존 점포들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은정, 2024). 이러한 결과는 팝업스토어가 지역 상권의 지역 상권의 상업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존 점포의 퇴출을 유발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이은정, 2024)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팝업스토어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문객 유입 중심의 활성화 정책을 넘어,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리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무장길과 서울숲길과 같이 팝업스토어의 집적이 일어나는 특정 가로는 팝업스토어의 운영 빈도나 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설정과 주변 장기 영업 점포를 고려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다.

        아울러 팝업스토어의 집적이 지속된 가로에서는 단순한 점포 전환을 넘어,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수반한 공간 재편 과정이 동반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즉 외관 디자인의 개선, 내부 공간의 확장 및 고급화, 전시·체험 기능을 고려한 평면 구조 변경 등 물리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공간 재편 이후에는 동일 업종의 재입점보다는 패션·뷰티 등 외부 방문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형 브랜드 중심 업종이 유입되는 경향이 확인되며, 이는 해당 가로가 팝업스토어의 반복적 운영을 통해 높은 주목도와 방문 수요를 확보한 상권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 결과 해당 가로의 상업적 이미지와 공간 성격은 일상적 이용 중심의 근린 상권에서 브랜드 체험과 방문 목적성이 강화된 상업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학계 및 대중매체에서는 팝업스토어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 기존 프랜차이즈 중심의 상업 구조를 대체하거나 재편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식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기반 상점의 퇴출 이후, 부티크 상점의 입점과 프랜차이즈의 확산이라는 순서로 전개되며, 단계가 진행될수록 프랜차이즈 획일화로 인한 장소성 상실 및 소비자 흥미 감소가 결국 상권 쇠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ukin et al., 2009). 그러나 성수동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경로와는 일부 차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팝업스토어가 집적하고 있는 가로에서는 임대료 상승, 기존 점포의 퇴출, 프랜차이즈 입점 등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 지표들이 관찰되지만, 동시에 해당 입점 브랜드들이 일반적인 체인점 방식이 아닌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단순한 물품 판매가 아닌, 브랜드 체험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개성과 매력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소비자들의 재방문과 해당 공간의 활력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면도로 및 주변부 상권에서는 간접 효과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심가는 과잉 경쟁 및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로 점차 엇갈리는 양상을 띨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팝업스토어가 기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상권 쇠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팝업스토어가 실제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성격을 띠고 있는지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팝업스토어가 주변 음식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시간종속형 생존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비모수적 방법인 카플란-마이어 생존곡선을 통해 팝업스토어 인근 음식점과 팝업스토어가 인근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점의 생존율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팝업스토어가 인접한 음식점에서는 생존곡선이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며, 생존 확률이 장기적으로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두 집단 간 생존곡선의 유의미한 차이는 log-rank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었으며, 이는 팝업스토어가 음식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후 준모수적 접근인 시간종속형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분석 결과 팝업스토어는 음식업의 생존 확률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팝업스토어가 존재할 때 음식점의 폐업 위험이 약 29%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지적, 상업적, 인구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팝업스토어가 주변 음식점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험도 함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팝업스토어의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에서는 오히려 음식점의 폐업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대상이 성수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서울시 전체 또는 타 지역의 상업지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홍대, 종로 등 성수동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상업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팝업스토어가 소비자 유입을 매개로 임대료 상승을 초래하고, 나아가 음식업 점포의 퇴출로 이어지는 다층적 경로를 분석 모형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즉, 본 연구는 팝업스토어의 존재라는 공간적 요인이 음식업 점포의 생존에 미치는 연관성에 주로 주목하였을 뿐, 매출액, 임대료 및 권리금 변동과 같은 주요 매개 요인들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매출액, 임대료, 권리금 등의 변수를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 또는 패널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팝업스토어 집적이 점포 퇴출로 이어지는 다단계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수동 내에서도 연무장길, 서울숲길과 같은 이미 상업적 인지도와 집객력을 확보한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해당 지역은 팝업스토어의 여부와 무관하게도 상권의 구조적 변동 및 쇠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가로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통제 조건으로 분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무장길, 서울숲길 등 주요 가로에 대한 더미 변수를 설정하거나, 가로 단위 고정효과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가로가 지니는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팝업스토어의 효과를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통해 팝업스토어와 주변 음식업 간의 관계를 시간 및 공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도시 맥락과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 유형을 고려한 후속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팝업스토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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